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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성어에 고진감래(苦盡甘來)란 말이 있다.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이다. 고생 끝에 낙(樂)이란 뜻이기도 하다. 고난은 누구나 다 겪는 일이다. 그러나 그 고난에 대한 대응과 각도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연(鳶)을 날릴 때 바람이 불면 어떤 연은 그 바람을 타고 더욱 솟아오르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연은 그 바람 때문에 아래로 내리꽂는 연도 있다. 바람탓이 아니다. 그 바람을 어떤 각도에선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솟기도 하고 내리꽂기도 한다. 인생살이에서 고난도 이와 비슷하다. 이탈리아 속담에 “난파선에게는 어떠한 바람도 역풍(逆風)이다.”란 게 있다. “세찬 바람이 불어야 굳센 풀을 알 수 있다.”(疾風知勁草)는 말도 있다. 그래서 일이 순조롭지 않을 때가 성장할 기회이기도 하다. 채근담에도 “고락을 나누며 단련하고 서로 연마한 끝에 얻은 복은 오래간다.”고 했다. 옛 성인들도 자신의 욕망과 감정을 이겨내고 예(禮)를 따라가라고 권했다. 顏淵이 인(仁)에 대하여 묻자 공자의 대답은 “자신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면 인(仁)을 이룰 수 있다. 하루라도 나를 이기고 예로 돌아가면 천하가 인으로 돌아간다. 인(仁)을 행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克己復禮) 이렇게 행동의 기준을 주었다. “예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도 말며, 예가 아니면 말하지도 말고 예가 아니면 행동하지 말라.”(논어/안연편)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고난과 위험을 잘 이겨내 불세출의 자가 된 두 사람의 자기 고백적 글을 읽어보자. ①“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아홉 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병사로는 10만, 백성은 어린애와 노인까지 합쳐 2백만도 되지 않았다. 배움이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며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해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도 살아났다. 적은 밖이 아니라 내(마음) 안에 있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은 모두 없애버렸다. 나를 극복하는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이는 징기스칸의 고백 시다. 그리하여 징기스칸은 북쪽 시베리아에서 남쪽 베트남까지 동쪽 고려에서 서쪽 헝가리까지 779만 평방km를 지배했다. 이는 348만 평방km를 지배한 알렉산더와 115만 평방km를 지배한 나폴레옹, 219만 평방km를 지배한 히틀러를 합한 것보다도 넓은 땅이었다. 100~200만 인구로 1억~2억 인구를 정복하고 다스렸다. 이순신 장군의 경우도 비슷하다. ②집 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몰락한 역적의 가문에서 태어나 가난 때문에 외갓집에서 자라났다. 머리가 나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첫 시험에서 낙방하고 서른둘(32)의 늦은 나이에 겨우 과거에 급제했다. 좋은 직위가 아니라고 불평하지 말라. 나는 14년 동안 변방 오지의 말단 수비 장교로 돌았다. 윗사람의 지시라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불의한 직속 상관들과 불화로 몇 차례나 파면과 불이익을 당했다. 몸이 약하다고 고민하지 말라. 나는 평생동안 고질적인 위장병과 전염병으로 고통받았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라. 나는 적군의 침입으로 나라가 위태로워진 후 마흔일곱(47세)에 제독이 되었다. 조직의 자원이 없다고 실망하지 말라. 나는 스스로 논밭을 갈아 군자금을 만들었고, 스물세 번(23회) 이겼다. 윗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만 갖지 말라. 나는 끊임없는 오해와 의심으로 모든 공을 뺏긴 채 옥살이를 해야 했다. 자본이 없다고 절망하지 말라. 나는 빈손으로 돌아온 전쟁터에서 12척의 낡은 배로 133척의 적을 막았다. 옳지 못한 방법으로 가족을 사랑한다 말하지 말라. 나는 스무 살의 아들을 적의 칼날에 잃었고 또 다른 아들들과 함께 전쟁터로 나갔다. 죽음이 두렵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적들이 물러가는 마지막 전투에서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

